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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FTA 농업인 교육·홍보사업은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써 농업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홍

보하여 대책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년간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실시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

업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회성 또는 행사 위주로 교

육·홍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교육·홍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확

장이 제한되는 문제점 등이다. 이 연구는 FTA 농업인 교육·홍보사업의 문제점

을 진단하고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구의 성과가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

하여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

아가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농업 생

산물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기를 바란다. 

       201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i

요    약

○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업 분

야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농업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FTA 국

내 보완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FTA 농업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는 교육 대상의 범위가 농촌

경제연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도 적어 

교육 사업의 효율성이 낮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일회성 교육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직접 교육의 기회가 부족함. 

○ FTA이행지원센터는 2013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매년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18년까지 27회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1,200명이 넘는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 교육내용은 FTA 추진 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FTA 피해보전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에 따라 외부강사의 특별 강연과 중요 품목 농업관

측을 추가하여 운영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음. 2018년까지 4년간 47개(누

적) 사업자가 선정되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언론매체(23), 유관기관(8), 학술단체(4), 협회(3),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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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9)으로 이루어짐. (누적기준)

- 기간 동안 행사 6건, 세미나 6건, 교육·홍보 38건, 컨설팅 3건의 사업이 

시행되었음. 

○ 비농업 분야의 FTA 관련 교육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FTA 활

용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었음. 분야별로는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 사업의 4개 분야로 이

루어짐. 

○ 농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 비율은 75.9%로 비교적 높았으나, FTA 보

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27.9%로 저조하였음. FTA 보완대책 중 

농업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업인 역량강화와 직접피해 보전 제

도로 조사되었음.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빈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 

농업인 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

국적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의 개선 방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사업 개선을 제약하는 요소의 개정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효율적인 교육 사업을 위하여 기존 교육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운용상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서 FTA 연관성을 확대 해석하여 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발 여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공모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적합한 사업자를 사전 접촉하여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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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우리나라는 

15건의 FTA가 발효 중임.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의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누

적되고 있음.

- 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335억 달러, 이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

입액은 28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

- 같은 기간 농축산물 수출액은 71억 5천만 달러로, FTA 체결국으로의 수

출액은 3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보완대책이 수

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FTA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

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전 분야에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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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

이행지원센터)와 협력하여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을 위해 매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7개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훈

련 사업이 진행되었음. 선정된 사업자는 신문·방송사, 농업 관련 기관 및 

협회, 학술단체, 민간업체 등으로 다양함. 

○ FTA이행지원센터는 전국의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FTA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3년 12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매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총 24회의 교육실적이 있음.

○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시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사업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일반인 대상 교육·홍보, 전문가 대상 세미나 및 워크숍, FTA 대책 마련을 

위한 국내외 현지 조사, 국내 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

-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농업 분야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FTA 교육·홍보 사업이 종전의 교육

과 차별성이 없고, 실질적인 FTA 대비 교육은 미흡한 수준임. 

- 또한, 농업인에 대한 직접 교육이 부족하여 교육·홍보 사업의 혜택이 농

업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 FTA이행지원센터는 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면서 FTA에 대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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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러나, 교육·홍보 사업이 순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교육 내용의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타 기관이 

수행하는 FTA 관련 교육과 차별성도 떨어지고, 교육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점도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

○ 농업인이 FTA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교육·홍

보 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FTA이행지원센터

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

업시행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FTA이행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내실

을 기하는 발전 방안 제시

- 종합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 교육 수요 파악과 수요자의 체계적인 관리

-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교육·홍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교육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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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가. 농업 교육 관련 연구

○ 김규억(2012)은 우리나라 농업 교육의 문제점으로 1) 총괄적인 교육추진 체

계가 정립되지 않아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2)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공급

되어 수요자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3) 교육과정이 부재한 점 등을 지적하였음.

- FTA 시대에 대비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려면 ‘교육기관별 역할 

정립’, ‘교육체계 정착 지원’, ‘수요자 중심 자율 교육체계 구축’, ‘눈높이 

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 ‘교육시설 확충’, ‘교육운영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만, 일반 농업 교육과 차별화된 FTA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마상진 외(2013)는 FTA를 대비한 농업 교육에 대해 내용의 다양화와 평가

방안의 표준화 등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림. 그러나 

설정된 교육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분석한 결과와 중장기 농업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

한 결과를 이용하여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 

- 특히 농업 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과 청장년 귀농인 등의 다

양한 교육 수요자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정제영 외(2015)는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하여 기술의 중요성



5

을 강조하고, 기술 교육을 위한 직업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함.  

- 농업인력이 감소하고 노령화·여성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규 교육과

정 단계에서 신규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 기술과 경영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형 농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고교 단계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미래성장형 농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발전 방안’, ‘미래성장형 농업 전문인력 창

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함. 

나.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연구

○ 문한필 외(2013)는 한·EU FTA 발효 이후 축산물 수급 상황 악화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축산농가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훈련의 중요

성을 강조함. 

- 직접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 직불과 폐업지원)에 대해 낙농 분야 전문가 

그룹은 정책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반면 낙농 생산자는 높게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 인식 차이는 농정의 신뢰 저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이 점에서 FTA 교육·홍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 박준기 외(2015)는 FTA 이행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의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함. 그러나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과 ‘농가경영안정 

사업’ 부류의 일부 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의 여지가 있

음을 언급함. 

-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방안 중 ‘스마트팜 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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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사업 수요 창출 방안과, ‘해외시장개척’과 ‘글로벌 K-Food 프로

젝트’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가경영안정 사업 중 ‘농업재해보험’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상이 현실적

으로 가능한 품목들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배귀희 외(2018)는 FTA 국내 보완대책 중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이 분야에는 ‘신규농업인력육성’, ‘농업경영체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조성’의 5개가 있음.

- 5개 사업 모두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업 계획에 포함되

어 있는 교육의 실적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함. 

○ 이주량 외(2014)는 한·중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정 분야, 농업 R&D 분야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농정 분야에서는 ICT를 활용한 생산 및 유통 구조개선, 민감·초민감품목 

할당 범위와 지원 품목 선정 등에 대한 합의, 농업인력 재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음.

- 농업 R&D 분야에서는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한 품질 및 품종 차별화, 생

산비가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ICT형 농업 기술 확산, 

고급 농업 인재 양성, 국내 농산물의 효능 연구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음.

○ 지성태 외(2018)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농축

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을 지적함. 특히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선 FTA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농업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을 언급함. 

- 예를 들어, 농축산물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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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관련 교육, 원

산지 증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

함을 주장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은 2013∼2014년 사이 FTA이행지원센터가 수행

한 FTA 교육·훈련 사업 실적과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를 정리함.

- 2년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전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총 6회의 

FTA 관련 교육과 설문을 실시하였음. 

- FTA 관련 교육은 지역농업인, 담당 공무원, 후계농업인, 농업 CEO, 농업

인 단체 대표, 농협 및 협회관계자를 대상으로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 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FTA 대응 지역농업의 개편 방

향’, ‘FTA 피해보전제도’, ‘대외 개방과 후계농업경영인 대응 전략’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됨. 

- 설문은 교육 참여자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

면,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현

장과의 불일치, 차별성 부족,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음.

- FTA 국내 보완대책의 개선 방향으로는 직접적 피해보전대책 확대, 규모

화·전업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또한 피

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 수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업에 대

한 교육 수요가 높았음.

3.2. 본 연구의 차별성

○ 타 분야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농업 분야 교육에 대

한 선행 연구는 소수이고 농업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음. 

본 연구는 농업 분야 교육 중에서 FTA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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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므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기존 연구와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자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요자 

조사를 통해 수요자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려고 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를 

시도함. 이를 위하여 기존 농업 교육 사업 검토, 국외 유사사업 검토, 교

육 수요자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사업 수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연구 내용 및 방법

4.1. 연구 내용

○ 국내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와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을 

포함하여, 농업인 교육과 타 분야 FTA 관련 교육·홍보 사업 검토

○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수요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홍보 사업 수요 분석

○ FTA 농업인 교육·홍보 프로그램

- 교육자에 적합한 교육 내용(프로그램) 개발

○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운영 방안

- 교육자에 적합한 교육사업 운영방식 개발

- 농업인 교육을 제공하는 타 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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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성과평가 방안

- 교육·홍보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체계 검토

4.2. 연구 방법

○ 선행 연구 문헌 검토

○ 방문조사 및 문헌 조사

- 기관별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설문 조사

- 교육·홍보 사업 수요자 조사

○ 교육 내용(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

4.3. 기대효과

○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업인의 FTA 대응 능력 

향상





제2 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은 

FTA이행지원센터(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와 농림

축산식품부(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가 수행하고 있음. 전자는 FTA

이행지원센터가 전국의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농업인 집체 교육을 수행하

는 방식이고, 후자는 교육·홍보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됨.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1

1.1.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20일 강원도 지역 

FTA 농업인 교육·홍보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 6일 경기도 지역까지 총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교육 내용은 연차별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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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 해당 교육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

는 농업인의 피해를 설명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직접피해보전 등 정부가 

수립한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음.

- 교육을 통해 FTA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와 농업인의 FTA 국내 보완대책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2. 연도별 교육·홍보사업 내역

○ 2013~2014년에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 총 6회, 

4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KREI 현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REI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인, 담당 공무원, 농협 및 

협회관계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

제도’, ‘대외 개방과 후계농업경영인 대응 전략’ 등

-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8.1% 수준으로 조사됨. 다만,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

는 응답자는 21.2%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2015년 7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5회, 243명 농업인을 대

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2014년과 동일하게 KREI 현장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교육을 시행함.

- 2015년에는 FTA 관련 내용과 지역 특산물 및 주요 생산 품목 동향·전망, 

FTA 국내 보완대책 활용 우수사례, 농업 회계 및 재테크 등 지역 맞춤형 

특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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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

제도’, ‘쌀 개방화 및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등

- 교육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1.4%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가 30.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농업인 교육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5회, 201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16년에는 부처별 FTA 활용 지원사업 소개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세율 

조회 방법 등 농식품 수출에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특강을 

제공함.

-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대책 소개’, ‘우리나라 농식

품 분야 FTA 이행과 무역통계 조사 요령’,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 및 과제’, ‘FTA 농업개방 관련 대응전략’ 등

- 교육 대상자 136명을 대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 62% 수준으로 2014년, 2015년보다 하락하였지만, FTA 국내 보완대

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가 35.3%로 2014년, 2015년보다 상승함.

○ 2017년에 시행된 농업인 교육은 2017년 8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5회, 

215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17년에는 FTA 국내 보완대책을 소개하고, 지역별 주요 농축수산물 수

급동향 및 전망, 농업인 재테크 및 정책보험 등 농업인 실정에 맞는 맞춤

형 교육을 시행함.

-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대책 소개’, ‘FTA 이행에 따

른 농업 분야 영향 및 정책 방향’, ‘아열대 과수 동향 및 국내 

재배 사례’, ‘FTA와 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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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행 연도 교육 일자 강의내용

2013
(1회)

2013. 12. 20.
(강원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배추 수급 및 가격 전망

축산업의 6차 산업 사례

2014
(5회)

2014. 7. 10.
(경상북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한우 수급 및 가격 전망

사과 수급 및 가격 전망

경북지역 FTA 기금사업 추진성과

2014. 8. 28.
(경기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쌀관세화와 향후 과제

-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6% 

수준으로 2015년, 2016년보다 상승하였으나, 2014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는 28.7%로 전년 대비 

6.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에 시행된 농업인 교육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6회, 

172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18년에는 FTA 관련 교육 수요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거점대학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마이스터대학, 최

고경영자 과정 등)에 참여하여 교육을 시행함.

-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

제도 및 폐업지원제 설명’,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등

- 교육 대상자 92명을 대상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4.3%로 전년 대비 8.3%p,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응

답자는 34.3%로 전년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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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교육 시행 연도 교육 일자 강의내용

2014. 9. 26.
(전라북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2014. 10. 31.
(충청북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FTA 대응 지역농업의 개편 방향

2014. 12. 17.
(전라남도)

KREI의 역할 및 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2015
(5회)

2015. 7. 22.
(충청남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친환경 농업 성공사례

2015. 8. 25.
(경상남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산물 판매시장 확보 및 전략

2015. 9. 3.
(강원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고랭지 채소 수급동향 및 전망

2015. 10. 27.
(전라북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산물 마케팅전략 변화

2015. 12. 1.
(제주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및 KREI 현장네트워크 소개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및 FTA와 제주도 농업

2016
(5회)

2016. 10. 13.
(경상남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현장네트워크(KREI 리포터 및 통신원) 운영 소개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소개

2016. 10. 14.
(경상북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현장네트워크(KREI 리포터 및 통신원) 운영 소개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소개

2016. 11. 23.
(충청북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안내

FTA 활용 지원계획과 활용지원센터 운용계획

관세청 FTA 활용 지원정책

농산물 수출 FTA 활용방법(관세율 조회, 원산지판정 등)

비관세장벽 및 농산물 검역제도

대미 식품 수출절차 및 필요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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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교육 시행 연도 교육 일자 강의내용

2016. 11. 24.
(충청남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안내

FTA 활용 지원계획과 활용지원센터 운용계획

관세청 FTA 활용 지원정책

농산물 수출 FTA 활용방법(관세율 조회, 원산지판정 등)

비관세장벽 및 농산물 검역제도

대미 식품 수출절차 및 필요조치 사항

2016. 11. 29.
(전라북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안내

FTA 활용 지원계획과 활용지원센터 운용계획

관세청 FTA 활용 지원정책

농산물 수출 FTA 활용방법(관세율 조회, 원산지판정 등)

비관세장벽 및 농산물 검역제도

대미 식품 수출절차 및 필요조치 사항

2017
(5회)

2017. 8. 22.
(강원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피해보전제도 설명 영상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주요 과채 수급동향 및 전망

농업정책보험 및 농업인 재테크

2017. 8. 23.
(충청남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피해보전제도 설명 영상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주요 과채 수급동향 및 전망

농업정책보험 및 농업인 재테크

2017. 9. 20.
(경상북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피해보전제도 설명 영상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주요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보험

2017. 10. 19.
(제주도)

KREI 및 FTA이행지원센터 역할과 주요사업

피해보전제도 설명 영상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열대과일 수급동향

감귤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2017. 11. 15.
(전라남도)

피해보전제도 설명 영상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대책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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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교육 시행 연도 교육 일자 강의내용

2018
(6회)

2018. 10. 17.
(충청남도: 연암대학교)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설명

2018. 10. 18.
(충청남도: 연암대학교)

2018. 10. 24.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2018. 10. 31.
(경상남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설명

마늘, 양파, 콩 수급동향 및 전망

2018. 11. 6.
(강원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설명

고랭지 배추, 감자 수급동향 및 전망

2018. 11. 7.
(경기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설명

오이, 콩 수급동향 및 전망

1.3. 문제점

○ 현재 FTA이행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방순회 교육·홍보 사업의 교육 대상

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현지통신원·리포터를 대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있음. 

교육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고, 매년 한정된 인원의 농업인을 대상으

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있어 교육 대상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 순회 교육·홍보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FTA 체결 및 이행 현황, FTA 피해

보전직불 소개, FTA 국내 보완대책 및 정책 지원 우수사례, 지역 주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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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 외부 강사의 교육으로 구성됨. 이 중 교육 참가자는 FTA 피해보

전 직불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피해보전직불을 인지하지 

못하는 참가자가 다수임. 

○ 교육 초대장 발송 대상이 지역(도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의 현지통신원·리포터임. 이로 인하여 일부 농업인은 교육 참가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교육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 교

육·홍보 활동의 외연 확장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교육생 모집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

○ 교육 내용 중 FTA 이행현황, 국내 보완대책 소개 및 우수사례에는 교육생

의 관심도가 떨어짐. 이는 교육 내용과 함께 강사의 강의 기술 부족도 원인

으로 판단됨. 강사는 FTA이행지원센터의 내부인력인데, 강의를 주 업무로 

하지 않고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낮은 수준임. 또한 내부 

인력의 강사 활용으로 사업의 확대(교육·홍보 지역과 횟수)에 어려움이 있음.

○ FTA 국내 보완대책 지원 우수사례의 교재는 보완대책 성과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그런데 이 주제는 강의실에서 강의의 형식

으로 전파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교육생의 관심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순회 교육·홍보 사업은 1회성 교육·홍보 활동으로 1일 3~4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구성되며, 가벼운 주제인 현황 소개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방 순회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 소외 농업인을 찾아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재 FTA이행지원센터 

내부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 지역을 확대하거나, 많은 참가자

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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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2.1. 개요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FTA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음.

- 사업총괄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이고, 사업주관기관은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임.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총사업비는 2,945백만 원으로,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

업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2018년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음.

1)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2)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지원

3)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4)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5)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6)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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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과

(농업정책과)

사업주관기관

(FTA이행지원센터)

사업주관과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

심의자료 작성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협의, 

자금집행·정산 등 

사업관리↓↑
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심의·조정
※ 사업절차 :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적정성 검토(사업부서 협의) 

→ 심의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 자금집행 → 정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FTA 이행지원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3차 공고). 

<그림 2-1>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공고 (사업주관기관) 사업계획을 홈페이지 등 게시·공고

⇓
사업 신청 (사업시행자) 사업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이메일)

⇓
적정성 검토

(사업주관기관)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검토하고, 신청서 및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사업총괄과에 제출

⇓
심사평가

(사업총괄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1억 원 이상 신청 사업은 별도 발표평가 실시

⇓
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총괄과)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통보

- 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조정된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과와 협의·제출(e나라도움)

⇓
자금 요청 및 배정

(수시배정)

자금요청 : 사업시행자 → 사업주관과 → 사업총괄과

자금배정 : e나라도움을 통해 배정 및 집행

-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e나라도움 설치 필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FTA 이행지원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3차 공고). 

<그림 2-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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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도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지원 내용

○ 2015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35개로 이 중 13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함. 

- 예산 2,945백만 원 중 해당 업체들에 2,945백만 원 지원

○ 2016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46개(공모 41개, 

공모 외 5개)로 이 중 19개(공모 14개, 공모 외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을 지원함.

- 예산 2,945백만 원 중 해당 업체들에 2,945백만 원(공모 1,557백만 원, 

공모 외 1,388백만 원) 지원

○ 2017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29개(공모 23개, 

공모 외 6개)로 이 중 18개(공모 12개, 공모 외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함.

- 예산 2,945백만 원 중 해당 업체들에 2,859백만 원(공모 1,209백만 원, 

공모 외 1,650백만 원) 지원

○ 2018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34개(공모 30개, 

공모 외 4개)로 이 중 18개(공모 14개, 공모 외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함. 

- 예산 2,945백만 원 중 해당 업체들에 2,358백만 원(공모 1,619백만 원, 

공모 외 739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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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지원내역

2.3.1. 선정업체 분류

○ 2015년 총 10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분야별로 언론매체 3, 

유관기관 3, 학술단체 1, 협회 2, 민간기업 1업체에 지원

○ 2016년 총 1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분야별로 언론매체 8, 유관기관 1, 

학술단체 1, 민간기업 2업체에 지원

○ 2017년 총 1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언론매체 5, 

유관기관 2, 학술단체 1, 민간기업 4업체에 지원

○ 2018년 총 13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언론매체 7, 

유관기관 2, 학술단체 1, 협회 1, 민간기업 2업체에 지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언론매체 3

-한국소비자TV
-농수축산신문사
-농민신문사

8

-농수축산신문사
-동아일보
-채널에이
-조선방송
-CBSi
-한국소비자TV
-농민신문사
-중앙일보

5

-한국소비자TV
-CBSi
-농수축산신문사
-동아일보
-중앙일보

7

-소비자TV
-농수축산신문
-채널A
-농축유통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유관기관 3
-농정원
-농경연
-농협중앙회

1
-농정원

2
-농정원
-aT 2

-농정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학술단체 1 -GS&J인스티튜트 1 -한국농업경제학회 1 -한국농업경제학회 1 -한국농업경제학회

협회 2
-한국농업FTA협회
-전국새농민회

- - - - 1
-친환경농업협회

민간기업 1

-㈜베티카

2

-㈜베티카
-관세법인 선율

4

-㈜베티카
-관세법인 선율
-소셜엠씨
-온에어 미디어

2

-선율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전체 10 12 12 13

<표 2-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선정업체 분류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3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언론매체

한국소비자TV 1(50) 1(84) 1(74) 1(50) 4(258)

농수축산신문사 1(50) 1(40) 1(54) 1(50) 4(194)

농민신문사 1(120) 2(169) - - 3(289)

동아일보 - 1(60) 1(70) 1(120) 3(250)

채널에이 - 1(66) - 1(120) 2(186)

조선방송 - 1(200) - - 1(200)

CBSi - 1(80) 1(55) - 2(135)

중앙일보 - 1(120) 1(86) 1(97) 3(303)

농축유통신문 - - - 2(48) 2(48)

머니투데이 - - - 1(50) 1(50)

전체 3(220) 9(819) 5(339) 8(535) 25(1,913)

<표 2-3>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업체별 지원횟수 및 내역

단위: 회, 백만 원

2.3.2. 업체별 예산 지원내역

○ (언론매체) 2018년까지 10개 언론매체에 지원하였으며, 지원횟수는 25회로 

1,913백만 원 지원

○ (유관기관) 2018년까지 4개 유관기관에 지원하였고, 지원횟수는 10회로 

2,900백만 원 지원

○ (학술단체) 2018년까지 2개 학술단체에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4회로 87백만 원 

지원

○ (협회) 2018년까지 3개 협회에 지원하였고, 지원횟수는 4회로 215백만 원 지원

○ (민간기업) 2018년까지 5개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10회로 2,215

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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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유관기관

농정원 3(1,600) 1(70) 1(200) 2(680) 7(2,550)

농경연 1(150) - - - 1(150)

농협중앙회 1(50) - - - 1(50)

aT - - 1(150) - 1(150)

전체 5(1,800) 1(70) 2(350) 2(680) 10(2,900)

학술단체

GS&J인스티튜트 1(30) - - - 1(30)

한국농업경제학회 - 1(20) 1(20) 1(17) 3(57)

전체 1(30) 1(20) 1(20) 1(17) 4(87)

협회

한국농업FTA협회 2(45) - - - 2(45)

전국새농민회 1(50) - - - 1(50)

친환경농업협회 - - - 1(120) 1(120)

전체 3(95) - - 1(120) 4(215)

민간기업

㈜베티카 1(800) 2(549) 1(150) - 4(1,499)

관세법인 선율 - 1(99) 1(200) 1(200) 3(499)

소셜엠씨 - - 1(100) - 1(100)

온에어 미디어 - - 1(50) - 1(5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 - 1(67) 1(67)

전체 1(800) 3(648) 4(500) 2(267) 10(2,215)

전체 13(2,945) 14(1,557) 12(1,209) 14(1,619) 53(7,330)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3.3. 산출물 분류

○ 2015년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은 13건이 진행되었고, 행사 3건, 세미나 

3건, 교육·홍보 7건 진행

○ 2016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은 14건이 진행되었고, 행사 1건, 세미나 

1건, 교육·홍보 11건, 컨설팅 1건 진행

○ 2017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은 12건이 진행되었고, 행사 1건, 세미나 

1건, 교육·홍보 9건, 컨설팅 1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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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시행자 사업명

2015
(13)

행사
(3)

전국새농민회 - FTA 대응, 농업·농촌의 현실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
㈜베티카 - 미래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및 현장체험

GS&J인스티튜트 - 농업농촌의 길 2015 심포지엄 개최

세미나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TA 시대, 농업·농촌의 미래 70년”보고서 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농업FTA협회
- FTA 관련 전문가 지역별·품목별 포럼(1차)
- FTA 관련 전문가 지역별·품목별 포럼(3차)

교육·홍보
(7)

한국소비자TV - FTA 10년, 우리농업 튼튼 성장기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농정원

- 농업경영체 성공사례집 발간
- 주요 매체를 활용한 농업의 FTA 이행지원에 관한 홍보
- 한·중 FTA 대책 홍보(리플릿, 영상, 인포그래픽, 기획기사)

농수축산신문사 - 전문언론을 활용한 FTA 우수사례 홍보 및 전문가 세미나
농민신문사 - FTA 시대, 품목별 대응전략 기획기사 연재
농협중앙회 - FTA 대응, 밭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2016
(14)

행사
(1)

㈜베티카 - 미래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청소년 대상발표 경연대회

세미나
(1)

한국농업경제학회 - FTA 성과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

교육·홍보
(11)

농수축산신문사 - 전문언론을 활용한 FTA시대 전략 진단 및 간담회
동아일보 -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채널에이 - 대한민국 경제영토 FTA의 미래 특별기획 다큐 제작
조선방송 - FTA시대 음식산업 국제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CBSi - FTA야 놀자, 함께해서 더 수월한 FTA
한국소비자TV - ICT, 바이오, 나노 기술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농업혁명
농민신문사 - 농어촌상생기금 등 FTA 피해대책의 올바른 방향은
㈜베티카 - 농어촌 상생협렵기금 플랫폼 기반 마련
농정원 - 미래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창조농업 성과 홍보

중앙일보 - FTA 이행지원 교육 홍보사업
농민신문 - 지역농정에서 농업의 새 길을 찾다

컨설팅
(1)

관세법인 선율 -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

2017
(12)

행사
(1)

㈜베티카 - 미래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세미나
(1)

한국농업경제학회 - FTA 이행 성과와 포스트 무역자유화시대 한국 농업의 방향과 전망

교육·홍보
(9)

한국소비자TV - 농식품 분야 R&D를 활용한 성공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농정원 - 2017 농림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소셜엠씨 - FTA 분야 홍보사업(영상, 웹드라마, 콘서트)

CBSi - “불타는 청춘” (FTA 청년농부열전)

농수축산신문사 - 청년 농부들의 성공사례 확산 및 ‘멘토-멘티’ 간담회

<표 2-4>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산출물 분류

○ 2018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은 14건이 진행되었고, 행사 1건, 세미나 

1건, 교육·홍보 11건, 컨설팅 1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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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사업시행자 사업명

동아일보 - FTA 이행지원 교육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기획홍보
온에어 미디어 - 2017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중앙일보 -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aT - FTA 확대에 따른 국산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꽃 생활화 홍보교육

컨설팅
(1)

관세법인 선율 - FTA 현장방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2018
(14)

행사
(1)

농수축산신문 - 전문언론을 활용,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확산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

세미나
(1)

한국농업경제학회 -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농식품 분야 FTA 대응과 전략

교육·홍보
(11)

농정원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홍보
- 청년농업인의 FTA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활성화

(사)친환경농업협회 - ‘청춘’, 유기농민의 정신을 먹다
소비자TV - FTA, 당신의 걱정에 청년이 답한다

채널A
- Education Makes Farmer

  (청년농부: 아이돌의 도전)

농축유통신문
- FTA를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의 현장 기획시리즈
- 개방시대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 교육

동아일보
- FTA 농식품 관련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수출확대 

방안 제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소비자·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FTA 교육

중앙일보 - FTA 분야 교육·홍보
머니투데이 - 한국농업 FTA로 세계와 문을 열다

컨설팅
(1)

관세법인 선율 - 농산물·농식품 FTA 활용 촉진 수출 지원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4.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 지원내역

2.4.1. 선정업체 분류

○ 2016년 유관기관 총 3개 업체에 지원

○ 2017년 총 4개 업체에 지원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유관기관 2, 학술단체 1, 

민간기업 1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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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총 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유관기관 2업체 

지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유관기관 - - 3
- 농정원
- 농경연
- aT

2
- 농정원*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2

- 농정원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학술단체 - - - - 1 - GS&J인스티튜트 - -

민간기업 - - - - 1 - 지역농업네트워크 - -

전체 - 3 4 2

<표 2-5>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 선정업체 분류

주: *는 2017년 농정원은 2개의 공모 외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 사업은 민간기업인 메이크어스와 함께 진행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4.2. 업체별 예산 지원내역

○ (유관기관) 2018년까지 4개 유관기관에 지원하였고, 지원횟수는 13회로 

3,662백만 원 지원

○ (학술단체) 2018년까지 1개 학술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1회로 

15백만 원 지원

○ (민간기업) 2018년까지 1개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1회로 100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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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유관기관

농정원 - 3(1,050) 3(630) 2(364) 8(2,097)

농경연 - 1(30) - - 1(30)

aT - 1(308) - - 1(308)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 1(905) 2(375) 3(1,280)

전체 - 5(1,388) 4(1,535) 4(739) 13(3,662)

학술단체
GS&J인스티튜트 - - 1(15) - -

전체 - - 1(15) - 1(15)

민간기업
지역농업네트워크 - - 1(100) - -

전체 - - 1(100) - 1(100)

전체 - 5(1,388) 6(1,650) - 15(3,777)

<표 2-6>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 업체별 지원횟수 및 내역

단위: 회, 백만 원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4.3. 산출물 분류

○ 2016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은 교육·홍보를 목적으로 5건이 진행

○ 2017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은 행사(1) 및 교육·홍보(5)를 목적

으로 6건 진행

○ 2018년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은 교육·홍보를 목적으로 4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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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시행자 사업명

2016
(5)

교육·홍보
(5)

농정원

-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홍보

- FTA 대응 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주요 농정홍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경제조사 결과 홍보

aT -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청소년 꽃 생활화 체험교육사업

2017
(6)

행사
(1)

GS&J인스티튜트 - 농업 농촌의 길 2017 심포지엄 지원

교육·홍보
(5)

농정원

- 농가별 직불금 지급내역 제공을 통한 직불제 홍보

- FTA 피해보전사업(도라지) 리플릿 제작

- FTA 체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홍보(메이크어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홍보 및 운영

지역농업네트워크 - 과수폐업농가 경쟁력제고 교육 사업

2018
(4)

교육·홍보
(4)

농정원
- 2018년 FTA 대책사업 추진실적 홍보

- FTA 시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업·농촌·식품박람회｣ 추진·홍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우수사례집 제작

<표 2-7>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외 사업 산출물 분류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5. 문제점

○ 공모 사업의 특성상 이벤트성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홍보 사업이 부족하였음. 

○ 소비자, 전문가 대상의 프로그램이 주로 시행되었고,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

인 교육·홍보 사업이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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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연관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강제(국회의 FTA 연관성 관련 지적)되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부족하였고, 예산이 불용된 사례도 있었음. 

○ 위의 내용 중,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 교육·홍보 사업이 부족한 이유는 사업 

공모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내용을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제

약하기 때문임. 

- 관련 항목은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와 ‘FTA 활

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인데, 이 항목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정

책소통 강화’, ‘FTA 활용 우수사례’,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정부정책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지역 거점대학 농업인 교육 관련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대학이 사업 공

모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의 예산규정이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꼽았음.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된 지원금 산출내역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운영비,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사업비(지원금액) 중 5% 이

내에서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워크숍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경비, 발표(토론)자 

수당 등은 인정하되, 별도 직원운용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



제3 장

농업인 및 FTA 관련 교육 현황

○ 이 장에서는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개선에 도움을 얻기 위해 유사 사

업 사례를 살펴보았음. ‘FTA 농업인 교육·홍보’에 관련된 사업은 찾기 어려

워 ‘농업인 교육·홍보’와 ‘FTA 교육·홍보’를 분리하여 유사 사업을 살펴보

았음. 농촌진흥기관과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

공하는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협회, 관세청, 중소벤처기업청이 수

출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또한, 미국의 농

업인 교육은 부록(부록 1)에 정리하였음. 

1. 농업인 교육

○ 농업인 교육은 주로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

터),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농업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정원은 지방 거점대학교, 민간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농업인 교육을 수

행함.

- 농업인 교육 공급량을 100으로 보면, 농촌진흥기관 88.1%, 농정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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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4%, 농촌진흥청 1.7%, 유통교육원 0.7% 농어촌공사 및 기타 각 

0.1%의 비율로 시행되고 있음(김사균 외 2016). 

○ 이 부분에서는 농업인 공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농정원과 농촌진흥기

관의 농업인 교육 현황을 살펴보려고 함. 

1.1.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

○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청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짐. 농촌진

흥청은 연구개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보급

하면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가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진흥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추진 상

황을 점검하며 성과를 평가함. 

-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농업인 교육은 

농업 숙련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문농업인 교육, 일반농 교육, 

귀농귀촌·고령농·도시민 교육을 포함함.

○ 농업인 교육체계는 전문농 교육, 일반농 교육, 귀농·귀촌인·고령농·도시민 

교육으로 구분되며 전문농 교육과 일반농 교육에는 다음의 교육 과정이 포

함됨.

- 전문농 교육: 품목별 장기 교육(농업인대학), 품목 농업인 연구회 교육, 

고도 전문농 교육

- 일반농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청년농·여성농업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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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촌진흥청(2018). 2019년도 교육훈련 계획.

<그림 3-1> 농촌진흥기관 교육·훈련 추진 체계

○ 농촌진흥청의 농업 분야 교육은 농촌진흥 공무원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

어 농업인 교육 실적은 많지 않으나,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업기술원과 농

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은 연간 백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 



34

○ 농업인의 농업 숙련도에 따라 예비농·고령농·신규농, 일반농, 전문농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 교육은 일반농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인대학은 전문농을 대상

으로 함.

자료: 농촌진흥청(2016). 2017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그림 3-2> 경영체 유형별 농업인 교육 체계

1.1.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연초(1~2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기관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의 확산, 중요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농업인의 경영역량 증대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며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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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귀농·귀촌의 신규 농업인, 

영농법인, 품목별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교육 참여 인원은 매년 

30만 명에 이름.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뿌리는 1969년 시작된 겨울영농교육으로 거슬러 올

라가며 시기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분야도 변화하고 있음. 1970~80년대에는 

식량증산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었고, 1990~2000년대에는 소득작물에 

관심을 가져 작물별 재배기술 보급이 이루어졌음. 2000년 후반부에는 농업

유통,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등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었음. 최근에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약허용기준 강화, 유전자변형 작물, 농작업 안전 등

의 이슈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편해가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농업기

술센터 교육 담당자를 소집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함. 현장담당자 집체 교육

은 11월에 시행되며 참석인원은 250명 정도임. 

- 농촌진흥청 역할: 기본계획 수립, 현장강사 교육, 교재 지원,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기본계획, 농업기술원의 교육추진계

획, 집체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시

기와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농업인 교육은 1~3월 사이에 이루어

지며, 4~5시간의 교육이 편성됨.

- 농업기술원 역할: 도에 적합한 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하달, 도 단위 현장

강사 교육, 홍보, 강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농업기술센터 역할: 시·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행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교과과정은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분류되며 지

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과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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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정: 농업시책

- 영농기술: 작목별 재배 기술

- 농촌자원: 6차산업,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농작업 안전 등

- 농업경영: 농업경영, 마케팅, 영농설계 등

자료: 농촌진흥청(2015). 2016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그림 3-3> 농촌진흥기관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역할 분담

○ 예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관내 12곳의 읍·면에서 각 1회, 농업기술센터

에서 8회, 총 20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실시되었음. 교육과정은 벼(12회), 

양념채소, 사과, 배, 블루베리, 아로니아, 농촌여성 리더반, 유용곤충, 농업

경영 각 1회의 교육이 실시되었음(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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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품목별 교육

○ 품목별 교육은 당면과제 현장 교육,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의 유형으로 구분됨. 

○ 당면과제 현장 교육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

의 영농능력을 향상시켜 비용 절감 및 농산물 품질향상을 이루고 농가소득

을 증대시킬 목적이 있음. 

-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례 중심의 교육이 실

시됨. 교육장소도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영농현장, 특히 선도농가의 

농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 교육은 지역 특화 품목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한 지

식 및 기술을 교육하여 지역의 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음. 

- 농업기술원과 주산단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품목별 새기

술 경영정보, 친환경농업기술, 지역별 수요 기술, 국가 및 지방 농정시책, 

농산물 유통,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됨.

○ 품목별 상설 교육은 지역별 주력품목에 대해 영농일정에 맞춰 실천과제 교

육을 연중 실시하여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소집단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품목조직 육성과 농업인 교육의 연계를 강화함.

- 품목 전문가와 조직 육성 전문가가 협업하여 교육을 진행함.

- 상호 견학을 통하여 품목조직별 운영과 자율적 학습활동을 유도함.

- 교육내용은 현안과제 토의, 실기·실습, 컴퓨터 교육, 선진농장 비교 견학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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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업인대학

○ 농업인대학은 지역의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장기 기술 교육을 통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을 가짐. 

○ 교육기간은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6개월~1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100

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요구함. 수업시간에는 집체 교육을 비롯해 학습조

직, 프로젝트 추진, 견학 등이 포함됨.

○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2017년 기준 전국에 141

개(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5곳 포함) 대학이 개설됨. 연간 교육인원은 

13,000여 명임.

<표 3-1> 도별 농업인대학 수와 지원내역

단위: 개, 백만 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계

개소 18 16 11 16 14 21 21 16 8 141

예산 280 240 170 240 220 300 320 250 120 2,140

자료: 농촌진흥청(2016). 2017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 지역별 대학의 특성에 따라 농업경영형, 농업생산형, 친환경 농업형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농업생산형 교과과정을 가진 대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또한 2개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농업경영형: 농업경영 일반

- 농업생산형: 작목 재배 기술 중심

- 친환경 농업형: 환경 및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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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인 교육 

1.2.1. 농업마이스터대학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고급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

성하기 위하여 설립됨. 2년간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강사와 교육생 중심의 현장 위주 수업을 통해 실습형 기술과 경영 능

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임. 

○ 2009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5기 졸업생을 배출함. 

매기 졸업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5기 졸업생은 1기 졸업생 740명에 비해 

167% 성장한 1,974명임.

○ 교과과정은 영농기술, 경영, 정책·법규, 유통, 마케팅, 교수법, 농업정책, 현

안 이슈 등을 포함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1:1로 개설되어 교육생에게 

교과과정 선택권이 주어짐. 

○ 입학자격은 해당 전공과정 품목 4년 이상 재배 또는 사육 경력을 포함하여 

영농경력이 1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여, 타 농업인 교육과정에 비해 엄격한 

입학기준을 적용함. 

○ 현재 개설된 전공은 식량작물(1전공), 원예(19전공), 특용작물(6전공), 축산

(5전공), 친환경(3전공)으로 총 34개 품목 전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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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전공

식량작물 수도작

원예
감귤, 고추, 단감, 딸기, 매실, 복숭아, 블루베리, 사과, 시설고추, 시설채소, 오이, 조미채소, 참다래,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포도, 무화과, 자두

특용작물 인삼, 양송이, 표고, 조경수, 약용작물

축산 낙농, 양계 양돈, 한우 흑염소

친환경 한우, 채소, 과수

<표 3-2> 농업마이스터대학 개설 전공

자료: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농림축산식품부와 9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농정원이 관리하며, 각 지

역의 캠퍼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가짐. 또한, 교육생에게 수업료(연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여 정부 주도의 타 농업인 교육과 차별성이 있음.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총괄

◦ 교육예산 확보 및 사업비 배정(국고)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사업 점검 및 사업비 결산

지방자치단체
(9개도)

◦ 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본부, 캠퍼스, 품목전공 지정 및 관리

◦ 교육사업비 집행(국고+지방비)

◦ 도별 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교육과정 설계·개발·관리

◦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

◦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 교육기관별 교육운영계획 검토

◦ 국외현장실습과정 계획 검토·승인 

교육기관
(농업마이스터대학)

◦ 운영조직 구성 및 관리

◦ 교육생 모집, 선발, 관리

◦ 교육운영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교육운영 결과 보고

<표 3-3> 농업마이스터대학 기관별 역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4).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사업 2014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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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체계는 대학본부-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어 9개의 대학

본부와 33개의 캠퍼스가 있음. 

지역 본부 캠퍼스

경기 한경대학교 경기농업기술원

강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충북 (사)충북농업연구원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충북원예농협

충남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전북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전남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

경북 (재)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남 경남농업기술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농업기술원

<표 3-4> 도별 농업마이스터대학

자료: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2. 타 분야 FTA 교육

2.1. 개요

○ FTA가 발효됨에 따라 7개 정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와 13개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 및 중소·중견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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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유관기관이 FTA와 관련하여 농어업인 및 기업에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FTA 활용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

업 등 4개 분야이며, 세부지원 사업은 총 29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분야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4)

FTA 현장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YES FTA 컨설팅, 농식품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FTA 시장 
진출지원(11)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현지화 지원 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전자상거

래 수출시장지원, 아시아 하이웨이, 수출성공패키지,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산단 입

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지원(8)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한-중 FTA 특화사업(6)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한·중FTA TBT 종합지원,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중국인증 집중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중 서비스 FTA 포럼

<표 3-5>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FTA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FTA 지원사업 활용 자료.

○ FTA 관련 세부지원 사업 29개 중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원하는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현지화 지원 사업,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FTA 현장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YES FTA 컨설팅, 중소기업벤처청에서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 등이 있음.

2.2.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

원하여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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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농식품 수출기업에 FTA 교육을 제공하고, 원산지확

인서 발급과 원산지 증명서 사후 검증 등 원산지 관리에 관한 종합 컨설팅

을 지원함.

- 수출기업의 FTA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HS 코드 분류, 원산지 기준 등 

FTA와 관련된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작 지원

-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래 단계별 원산

지 증빙자료 등의 서류작성 교육과 원산지 관리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컨설팅 제공

- 관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출 단계별 수직

통합 지원과 수출전문 업체 협력망의 패키지화 등을 추진

○ 2019년에는 45개의 기업 및 단체에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기간은 

3~11월, 사업 예산은 5억 5천만 원임.

2.3. 현지화 지원 사업(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현지화 지원 사업은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컨설

팅을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되고 있음.

○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에 변호사, 통관 전문가 등 해외 현지 전문가와의 연계

를 주선하여 법률자문, 라벨링 제작, 상표권 출원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

한 다방면의 자문을 제공함.

- 수출업체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계약서 작성, 현지법

인 설립, 노무업무 등에 관한 법률 컨설팅 제공

-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제도, 관세 및 부가세, 식품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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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에 관한 자문 제공

- 수출업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표권 사전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 수출업체의 상품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현지어 라벨링 제

작과 현지감각에 부합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 2019년에는 주요 수출거점 22개국에 대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2~11월 

기간 동안 수시지원하며, 사업 예산은 21억 원임.

2.4. FTA 현장 컨설팅(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FTA 현장 컨설팅은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음.

○ 수출업체에 FTA 종합지원센터와 계약한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과 비관세 분야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

공하고 있음.

- FTA원산지 관리 컨설팅은 목적에 따라 ‘Starter 컨설팅’, ‘Package 컨설

팅’, ‘Upgrade 컨설팅’으로 지원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

  · Starter 컨설팅은 FTA 개요, 원산지 결정 기준 등 FTA 활용을 위해 필

요한 실무 교육 제공

  · Package 컨설팅은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전반에 관한 

컨설팅 제공

  · Upgrade 컨설팅은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관리실태 점검, 신규 품목

에 대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 제공

- 비관세 분야 컨설팅은 목적에 따라 ‘해외인증컨설팅’, ‘지재권‧계약컨설

팅’으로 지원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



45

  · 해외인증 컨설팅은  FTA 체결국 수출 시 요구되는 해외규격 인증의 종

류와 취득방법, 절차를 안내하고 취득 준비를 지원

  · 지재권‧계약 컨설팅은 FTA 체결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위험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지원

○ 2019년에는 550개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12월, 사업 예산은 18억 원임.

2.5.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은 對중국 수출기업에 전문가 방문 컨설팅

을 제공하여 중소 무역업계의 선제적인 한‧중 FTA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음.

○ 對중국 무역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과 비관

세장벽(중국 인증취득/지재권) 대응 컨설팅 제공

- FTA 활용 교육은 수출업체의 한‧중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 

분류, 통관, 원산지규정 적용 등의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지도

- 중국 인증 컨설팅은 수출업체의 인증 취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진

출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허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중국 지재권 보호 컨설팅은 중국 내 모조상품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애로

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내 전리권(특허, 디자인 등) 보호 절차와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2019년에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120개 수출업체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이며, 사업 기간은 3~11월, 사업 예산은 2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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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YES FTA 컨설팅(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 YES FTA 컨설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 컨설팅을 제

공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

원되고 있음.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컨

설팅을 제공하며, 목적에 따라 ‘최초 수출기업 FTA 수출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으로 지원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

- 최초 수출기업 FTA 수출지원 컨설팅은 최초 수출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을 대상으로 수출 통관, FTA 활용, 무역지원 정책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을 대상

으로 HS 코드 품목 분류와 FTA-PASS 활용 방법, 증빙자료 관리 등을 교

육하여 원산지 관리 역량강화 지원

- 사후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은 관세 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수출기

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제공

○ 2019년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기업당 최고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사업 기간은 2~12월, 사업 예산은 12억 원임.

2.7. 수출성공패키지(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수출성공패키지는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활

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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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선 발굴, 현지 진

출 전략 수립, 계약 체결, 현지 마케팅 등 수출 활동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기업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 무역 관련 교육, 현지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 활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정부의 수출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지원 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수출 초보기업 지원

- 무역 관련 교육 및 환위험상품 등을 지원

○ 수출성공패키지 1차 사업은 2018년 5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2,100개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사업 예산은 499억 원임.

3. 시사점

○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농업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개설된 농업인 교육과정

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압

도적으로 많음.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FTA 농업인 교육의 

협력 대상으로 적합함. 그러나 농업기술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

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고, 기 개설된 교육과정이 다루는 범위도 광범

위하여 교육과정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FTA 교육을 기존 교육

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농업 분야는 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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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완화에 주력하는 반면 비농업 분야는 수출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비농업 분야의 FTA 교육은 수출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출 촉

진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출업체별 특수성

을 감안해야 함. 이런 이유로 비농업 분야의 FTA 관련 교육이 집체 교육의 

형식이 아닌 1:1 컨설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4 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FTA 관련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교육경험과 농업인 교육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54명의 농업인이 응답하였음.2

○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 교육 수강 경험, 농업 교육의 형태 및 제공 기관, 

FTA 국내 보완대책 인지 여부, FTA 교육 내용별(FTA 이행 현황, 축산/원

예 대책,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 신성장 동력, 우수사례, 직접 피해) 

중요도 및 필요성 등임.

○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및 분석 결과는 FTA 교육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농업인 교육 내용 개발 및 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함.

2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연령과 교육경력을 잘못 기재한 응답자 각 1명을 제외하고 452

명의 응답에 대해 분석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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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 이메일 소지자 1,371명

조사 기간 ∘ 2018년 11월 28일 ~ 12월 5일(7일)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 조사 내용

▶ 농업 교육 수강 경험

∘ 농업 교육 수강 경험 여부/수강 시간/교육 내용

∘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농업 교육 수강 경험

▶ 교육형태

∘ 농업 교육의 형태/제공 기관

▶ FTA 국내 보완대책

∘ FTA 국내 보완대책 인지 여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설치/FTA 교육 실시/FTA 교육 참여 여부

∘ FTA 교육 내용별(FTA 이행 현황, 축산 대책, 원예 대책,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 신성장 동력, 우수사례, 

직접 피해) 중요도 및 필요성

<표 4-1>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수요 조사 개요

○ 설문조사 응답자의 78.3%는 남성, 18.1%는 여성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8.8세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40.5%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50대(36.7%), 40대(10.8%)와 70대

(9.3%)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연

구 분 Obs Mean Std. dev Min Max

성별 436 1.2 0.4 1 2

연령 448 58.8 8.6 31 83

영농경력 446 24.7 12.4 4 55

농축산물 판매액 446 7.4 2.3 1 12

주 1) 성별에서 1은 남성, 2는 여성을 의미함.

2) 농축산물 판매액에서 1은 ‘판매액 없음’, 2는 ‘120만 원 미만’, 3은 ‘120만~300만 원 미만’, 4는 ‘300만~500만 원 미만’, 

5는 ‘500만~1천만 원 미만’, 6은 ‘1천만~2천만 원 미만’, 7은 ‘2천만~3천만 원 미만’, 8은 ‘3천만~5천만 원 미만’, 

9는 ‘5천만~1억 원 미만’, 10은 ‘1억~2억 원 미만’, 11은 ‘2억~5억 원 미만’ 그리고 12는 ‘5억 원 이상’을 나타냄.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

○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영농경력은 24.7년으로 나타났음. 영농경력 기간별

로 보면 10~19년에 속하는 농가가 3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39년이 

23.2%, 20~29년이 19.5%, 6~9년이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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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Freq. Percent Cum.

성별

남성 354 78.32 78.32
여성 82 18.14 96.46
무응답 16 3.54 100
소계 452 100

연령

30대 12 2.65 2.65
40대 49 10.84 13.5
50대 166 36.73 50.22
60대 183 40.49 90.71
70대 이상 42 9.29 100
소계 452 100

영농경력

1~5년 4 0.88 0.88
6~9년 72 15.93 16.81
10~19년 137 30.31 47.12
20~29년 88 19.47 66.59
30~39년 105 23.23 89.82
40년 이상 46 10.18 100

소계 452 100

주요재배 부류

무응답 0.88 0.88
경종 365 80.75 81.64
경종&축산 62 13.72 95.35
축산 21 4.65 100
소계 452 100

농축산물

판매액

판매액 없음 9 1.99 1.99
120만 원 미만 6 1.33 3.32
120만~300만 원 미만 8 1.77 5.09
300만~500만 원 미만 24 5.31 10.4
500만~1천만 원 미만 53 11.73 22.12
1천만~2천만 원 미만 38 8.41 30.53
2천만~3천만 원 미만 64 14.16 44.69
3천만~5천만 원 미만 99 21.9 66.59
5천만~1억 원 미만 64 14.16 80.75
1억~2억 원 미만 52 11.5 92.26
2억~5억 원 미만 23 5.09 97.35
5억 원 이상 6 1.33 98.67
무응답 6 1.33 100
소계 452 100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주로 재배하는 부류는 경종이 80.7%로 가장 많고, 경종/축산 겸업이 13.7%, 

축산이 4.6%로 나타났음.

- 경종을 선택한 농가에서 곡류/두류 재배 비중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은 과일이 20.6%, 과채 17.1%, 특용 16.2% 그리고 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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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축산을 선택한 농가에서는 한육우의 사육 비중이 56.6%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기타가 20.5%, 산란계 9.6%, 육계 6.0% 등의 순

으로 나타났음.

단위: 명, %

구 분 곡류/두류 서류 과일 과채 채소 특용 소계

경종

경종
빈도 95 11 82 68 45 64 365

비중 26.03 3.01 22.47 18.63 12.33 17.53 100

경종&축산
빈도 40 2 6 5 4 5 62

비중 64.52 3.23 9.68 8.06 6.45 8.06 100

소계
빈도 135 13 88 73 49 69 427

비중 31.62 3.04 20.61 17.1 11.48 16.16 100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기타 소계

축산

경종&축산
빈도 37 2 1 2 8 12 62

비중 59.68 3.23 1.61 3.23 12.9 19.35 100

축산
빈도 10 1 2 3 0 5 21

비중 47.62 4.76 9.52 14.29 0 23.81 100

소계
빈도 47 3 3 5 8 17 83

비중 56.63 3.61 3.61 6.02 9.64 20.48 100

<표 4-4> 응답자의 부류별 주요 재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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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2.1. 농업 교육 수강 경험

○ 지난 1년간 농업인 교육 수강 경험을 묻는 질문에 75.9%는 수강 경험이 있

다고 답변하였고, 23.2%는 수강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단위: 명, %

구 분 있음 없음 무응답 Total

성별

남성
빈도 276 77 1 354
행 비중 77.97 21.75 0.28 100
열 비중 80.47 73.33 25 78.32

여성
빈도 57 23 2 82
행 비중 69.51 28.05 2.44 100
열 비중 16.62 21.9 50 18.14

무응답
빈도 10 5 1 16
행 비중 62.5 31.25 6.25 100
열 비중 2.92 4.76 25 3.54

재배(사육) 부류

무응답
빈도 1 2 1 4
행 비중 25 50 25 100
열 비중 0.29 1.9 25 0.88

경종
빈도 281 81 3 365
행 비중 76.99 22.19 0.82 100
열 비중 81.92 77.14 75 80.75

경종&축산
빈도 46 16 0 62
행 비중 74.19 25.81 0 100
열 비중 13.41 15.24 0 13.72

축산
빈도 15 6 0 21
행 비중 71.43 28.57 0 100
열 비중 4.37 5.71 0 4.65

소계

빈도 343 105 4 452
행 비중 75.88 23.23 0.88 100
열 비중 100 100 100 100

<표 4-5> 농업인 교육 수강 경험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응답자의 78.0%가 수강 경험이 있고, 여성은 69.5%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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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로 경종 농가의 77.0%, 축산농가의 71.4%, 경종/축산을 모두 재배

(사육)하는 농가의 74.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강 경험이 있는 농업인의 연간 평균 교육 수강 시간은 42.1시간으로 수강

시간 분포는 2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농업인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의 연간 평균 교육 수강 시간은 39.8시간인데 비해 여성

은 57.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부류별로 보면 축산농가가 43.1시간으로 가장 많고, 경종 농가가 42.2시

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시간/연

구 분 Obs Mean Std. Dev. Min Max

성별

남성 271 39.8 54.8 2 400

여성 56 57.2 74.7 3 320

무응답 10 20.1 16.2 5 50

재배

(사육)

부류별

무응답 1 320.0 . 320 320

경종 277 42.2 57.0 2 400

경종&축산 44 35.3 44.0 4 240

축산 15 43.1 76.1 3 300

소계 337 42.1 58.2 2 400

<표 4-6> 응답자의 농업인 교육 수강 시간

○ 응답자의 27.7%가 농축산물 재배(사육)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업 경영 관련 교육(18.7%), 유통 관련 교육(14.1%), 농촌 관광/체험 관련 

교육(10.7%)에 농업인 수강이 많았음. 

- 농축산물 가공 관련 교육과 농기계 관련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은 각각 

6.5%와 6.2%로 비교적 낮은 관심도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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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Obs 비중

농축산물 재배(사육) 관련 187 27.7 

농업 경영 관련 126 18.7 

농축산물 유통 관련 95 14.1 

농축산물 가공 관련 44 6.5 

농기계 관련 42 6.2 

농촌 관광/체험 관련 72 10.7 

스마트팜 관련 45 6.7 

정부 농업정책 관련 63 9.3 

소계 674 100.0

<표 4-7> 수강한 농업인 교육의 내용(복수 선택)

○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은 전체의 27.9%를 차지하

고, 39.4%는 수강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류별로 보면 경종농가의 28.0%, 축산농가의 28.6%, 경종/축산농가의 

27.4%가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명, %

구 분 있음 없음 무응답 Total

무응답

빈도 1 0 3 4

행 비중 25 0 75 100

열 비중 0.79 0 2.03 0.88

경종

빈도 102 152 111 365

행 비중 27.95 41.64 30.41 100

열 비중 80.95 85.39 75 80.75

경종&축산

빈도 17 19 26 62

행 비중 27.42 30.65 41.94 100

열 비중 13.49 10.67 17.57 13.72

축산

빈도 6 7 8 21

행 비중 28.57 33.33 38.1 100

열 비중 4.76 3.93 5.41 4.65

소계

빈도 126 178 148 452

행 비중 27.88 39.38 32.74 100

열 비중 100 100 100 100

<표 4-8> 부류별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교육 수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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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했는지 여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 경종농가의 경우 곡류/두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강 비율이 27.8%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과일 재배농가 23.8%, 특용작물 재배농가 16.7% 순으

로 나타났음. 

- 축산농가의 경우 무응답 농가를 제외하면 한육우 사육농가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단위: 명, %

경종 구분 곡류/두류 서류 과일 과채 채소 특용 무응답 소계

있음

빈도 35 4 30 13 16 21 7 126

행 비중 27.78 3.17 23.81 10.32 12.7 16.67 5.56 100

열 비중 25.93 30.77 34.09 17.81 32.65 30.43 28 27.88

없음

빈도 40 5 40 38 19 29 7 178

행 비중 22.47 2.81 22.47 21.35 10.67 16.29 3.93 100

열 비중 29.63 38.46 45.45 52.05 38.78 42.03 28 39.38

무응답

빈도 60 4 18 22 14 19 11 148

행 비중 40.54 2.7 12.16 14.86 9.46 12.84 7.43 100

열 비중 44.44 30.77 20.45 30.14 28.57 27.54 44 32.74

소계

빈도 135 13 88 73 49 69 25 452

행 비중 29.87 2.88 19.47 16.15 10.84 15.27 5.53 100

열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축산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기타 무응답 소계

있음

빈도 14 0 1 3 0 5 103 126

행 비중 11.11 0 0.79 2.38 0 3.97 81.75 100

열 비중 29.79 0 33.33 60 0 29.41 27.91 27.88

없음

빈도 16 2 0 0 3 5 152 178

행 비중 8.99 1.12 0 0 1.69 2.81 85.39 100

열 비중 34.04 66.67 0 0 37.5 29.41 41.19 39.38

무응답

빈도 17 1 2 2 5 7 114 148

행 비중 11.49 0.68 1.35 1.35 3.38 4.73 77.03 100

열 비중 36.17 33.33 66.67 40 62.5 41.18 30.89 32.74

소계

빈도 47 3 3 5 8 17 369 452

행 비중 10.4 0.66 0.66 1.11 1.77 3.76 81.64 100

열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9> 경종/축산 품목별 FTA 국내 보완대책 관련 교육 수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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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형태

○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단기 교육(42.9%)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 제공기관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50.2%로 가장 많았음.

-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교육 형태는 1회성 농업 관련 특

강(16.4%)이며, 농업인대학(9.1%)이 다음을 차지했음.

-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교육 기관은 농업기술원(8.4%)이

며, 다음은 농협(4.7%)이 차지했음.

단위: 명, %

농업인 교육 형태 농업인 교육 제공기관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농업마이스터대학 22 4.87 대학 20 4.42

농업인대학 41 9.07 농촌진흥청 9 1.99

농업기술센터의 단기 교육 194 42.92 농업기술원 38 8.41

농업 관련 특강(1회성) 74 16.37 농업기술센터 227 50.22

온라인 교육 6 1.33 농협 21 4.65

무응답 115 25.44 농업공공기관(AT,  농어촌공사 등) 19 4.2

기타 4 0.88

무응답 114 25.22

Total 452 100 Total 452 100

<표 4-10> 응답자가 수강한 농업인 교육 형태/제공기관

○ 부류별로 보면 경종 농가의 42.7%, 축산농가의 38.1% 그리고 경종/축산농

가의 48.4%가 농업기술센터 단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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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농업마이스터

대학
농업인대학

농업기술센터 
단기 교육

농업 관련 
특강(1회성)

온라인 교육 무응답 Total

무응답
빈도 1 0 0 0 0 3 4

비중 25 0 0 0 0 75 100

경종
빈도 16 37 156 62 5 89 365

비중 4.38 10.14 42.74 16.99 1.37 24.38 100

경종&축산
빈도 3 3 30 8 1 17 62

비중 4.84 4.84 48.39 12.9 1.61 27.42 100

축산
빈도 2 1 8 4 0 6 21

비중 9.52 4.76 38.1 19.05 0 28.57 100

소계
빈도 22 41 194 74 6 115 452

비중 4.87 9.07 42.92 16.37 1.33 25.44 100

<표 4-11> 부류별 농업인 교육 수강 형태

○ 부류별로 보면 경종 농가의 51.8%, 축산농가의 42.9% 그리고 경종/축산농

가의 46.8%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농가의 60.6%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진흥 관련 기관의 중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

구 분 대학
농촌

진흥청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

센터
농협

농업공공
기관

기타 무응답 Total

무응답
빈도 1 0 0 0 0 0 0 3 4

비중 25 0 0 0 0 0 0 75 100

경종
빈도 15 5 32 189 17 16 3 88 365

비중 4.11 1.37 8.77 51.78 4.66 4.38 0.82 24.11 100

경종&축산
빈도 3 4 4 29 2 2 1 17 62

비중 4.84 6.45 6.45 46.77 3.23 3.23 1.61 27.42 100

축산
빈도 1 0 2 9 2 1 0 6 21

비중 4.76 0 9.52 42.86 9.52 4.76 0 28.57 100

소계
빈도 20 9 38 227 21 19 4 114 452

비중 4.42 1.99 8.41 50.22 4.65 4.2 0.88 25.22 100

<표 4-12> 부류별 농업인 교육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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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무응답 소계

성별

남성
빈도 169 104 81 354

비중 47.74 29.38 22.88 100

여성
빈도 25 31 26 82

비중 30.49 37.8 31.71 100

무응답
빈도 8 1 7 16

비중 50 6.25 43.75 100

연령

30대
빈도 6 2 4 12

비중 50 16.67 33.33 100

40대
빈도 13 21 15 49

비중 26.53 42.86 30.61 100

50대
빈도 77 55 34 166

비중 46.39 33.13 20.48 100

60대
빈도 84 49 50 183

비중 45.9 26.78 27.32 100

70대 이상
빈도 22 9 11 42

비중 52.38 21.43 26.19 100

부류별

무응답
빈도 0 1 3 4

비중 0 25 75 100

경종
빈도 169 110 86 365

비중 46.3 30.14 23.56 100

<표 4-13> FTA 국내 보완대책 인지 여부

2.3. FTA 국내 보완대책

○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

성, 70대 이상 그리고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FTA 국내 보완대책 인지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7%, 여성은 30.5%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인지

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중에서는 50%, 40대 중에서는 26.5%, 50대 중에

서는 46.4%, 60대 중에서는 45.9%, 70대 이상에서는 52.4%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인지하고 있음.

- 부류별로 보면 경종농가의 46.3%, 축산농가의 38.1%, 경종/축산 겸업농

가의 40.3%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인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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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무응답 소계

경종&축산
빈도 25 19 18 62

비중 40.32 30.65 29.03 100

축산
빈도 8 6 7 21

비중 38.1 28.57 33.33 100

소계
빈도 202 136 114 452

비중 44.69 30.09 25.22 100

○ FTA이행지원센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

적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남성, 70대 이상 그리고 경종농가를 중

심으로 FTA이행지원센터를 인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31.6%, 여성은 26.8%가 FTA이행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중에서는 25%, 40대 중에서는 24.5%, 50대 중에

서는 30.1%, 60대 중에서는 29.5%, 70대 이상에서는 42.9%가 FTA이행

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음.

단위: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무응답 소계

성별

남성
빈도 112 233 9 354
비중 31.64 65.82 2.54 100

여성
빈도 22 57 3 82
비중 26.83 69.51 3.66 100

무응답
빈도 3 12 1 16
비중 18.75 75 6.25 100

연령

30대
빈도 3 9 0 12
비중 25 75 0 100

40대
빈도 12 36 1 49
비중 24.49 73.47 2.04 100

50대
빈도 50 112 4 166
비중 30.12 67.47 2.41 100

60대
빈도 54 124 5 183
비중 29.51 67.76 2.73 100

70대 이상
빈도 18 21 3 42
비중 42.86 50 7.14 100

소계
빈도 137 302 13 452
비중 30.31 66.81 2.88 100

<표 4-14> FTA이행지원센터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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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2%

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FTA이행지원센터 인지도보다 낮은 수준의 인지도

를 보였으며, 여성, 70대 이상 농가를 중심으로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8.5%, 여성은 31.7%가 FTA이행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중에서는 16.7%, 40대 중에서는 22.5%, 50대 중에

서는 34.3%, 60대 중에서는 25.1%, 70대 이상에서는 38.1%가 FTA이행

지원센터의 교육 실시 여부를 인지하고 있음.

단위: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무응답 소계

성별

남성
빈도 101 246 7 354
비중 28.53 69.49 1.98 100

여성
빈도 26 53 3 82
비중 31.71 64.63 3.66 100

무응답
빈도 5 11 0 16
비중 31.25 68.75 0 100

연령

30대
빈도 2 10 0 12
비중 16.67 83.33 0 100

40대
빈도 11 37 1 49
비중 22.45 75.51 2.04 100

50대
빈도 57 106 3 166
비중 34.34 63.86 1.81 100

60대
빈도 46 133 4 183
비중 25.14 72.68 2.19 100

70대 이상
빈도 16 24 2 42
비중 38.1 57.14 4.76 100

소계
빈도 132 310 10 452
비중 29.2 68.58 2.21 100

<표 4-15> FTA이행지원센터의 농업인 교육 실시 인지

○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관련 교육에 전체 응답자의 18.6%가 참가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낮은 경험률을 보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 여성은 12.2%만이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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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중에서는 8.3%, 40대 중에서는 8.2%, 50대 중에서

는 17.5%, 60대 중에서는 22.4%, 70대 이상에서는 21.4%가 FTA이행지

원센터의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류별로 보면 경종농가의 19.2%, 경종/축산 겸업농가의 21.0%가 FTA

이행지원센터의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축산농가에서는 FTA이행

지원센터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류별 차이

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단위: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무응답 소계

성별

남성
빈도 71 275 8 354

비중 20.06 77.68 2.26 100

여성
빈도 10 70 2 82

비중 12.2 85.37 2.44 100

무응답
빈도 3 13 0 16

비중 18.75 81.25 0 100

연령

30대
빈도 1 11 0 12

비중 8.33 91.67 0 100

40대
빈도 4 44 1 49

비중 8.16 89.8 2.04 100

50대
빈도 29 133 4 166

비중 17.47 80.12 2.41 100

60대
빈도 41 139 3 183

비중 22.4 75.96 1.64 100

70대 이상
빈도 9 31 2 42

비중 21.43 73.81 4.76 100

부류별

무응답
빈도 1 2 1 4

비중 25 50 25 100

경종
빈도 70 287 8 365

비중 19.18 78.63 2.19 100

경종&축산
빈도 13 48 1 62

비중 20.97 77.42 1.61 100

축산
빈도 0 21 0 21

비중 0 100 0 100

소계
빈도 84 358 10 452

비중 18.58 79.2 2.21 100

<표 4-16> FTA이행지원센터 교육 참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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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국내 보완대책의 분야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 결과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부류별 농가별로 보면 경종농가는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과 ‘직접

피해’의 중요도를 4.3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음.

- 축산농가는 ‘축산 대책’을 4.1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이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이 차지했음.

- 경종/축산 겸업농가는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과 ‘직접피해’의 중

요도를 4.3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음.

○ FTA 국내 보완대책의 분야별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부류별 농가별로 보면 경종농가는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과 ‘신성

장동력’의 필요성을 4.3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음.

- 축산농가는 ‘축산 대책’(4.1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종/축산 겸업농가는 ‘직접피해’의 필요성을 4.4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4.3)이 다음을 차지했음.

FTA 
이행현황

축산대책 원예대책
농업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우수사례 직접피해

중
요
도

경종 4.1 3.8 4.0 4.3 4.2 3.8 4.3 

경종&축산 4.3 4.2 4.1 4.3 4.0 3.8 4.3 

축산 3.8 4.1 3.6 4.0 3.7 3.4 3.8 

전체 4.1 3.9 4.0 4.3 4.1 3.7 4.2 

필
요
성

경종 4.2 3.9 4.1 4.3 4.3 3.9 4.3 

경종&축산 4.2 4.2 4.1 4.3 4.1 3.8 4.4 

축산 3.9 4.1 3.8 3.9 3.9 3.6 3.8 

전체 4.2 4.0 4.1 4.3 4.2 3.9 4.3 

<표 4-17> 부류별/FTA 국내 보완대책 분야별 중요도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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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매우 

중요(5점)
중요(4점) 보통(3점)

중요하지 
않음(2점)

매우 
중요하지 
않음(1점)

무응답(0점)
평균 

중요도

FTA 이행현황
빈도 144 216 64 5 2 21 4.1

비중 31.86 47.79 14.16 1.11 0.44 4.65 -

축산대책
빈도 94 199 111 16 1 31 3.9 

비중 20.8 44.03 24.56 3.54 0.22 6.86 -

원예대책
빈도 110 206 94 11 - 31 4.0 

비중 24.34 45.58 20.8 2.43 - 6.86 -

농업역량강화
빈도 197 179 50 4 1 21 4.3 

비중 43.58 39.6 11.06 0.88 0.22 4.65 -

신성장동력
빈도 152 188 74 8 2 28 3.1 

비중 33.63 41.59 16.37 1.77 0.44 6.19 -

우수사례
빈도 82 188 116 28 6 32 3.7 

비중 18.14 41.59 25.66 6.19 1.33 7.08 -

직접피해
빈도 183 175 58 8 1 27 4.2 

비중 40.49 38.72 12.83 1.77 0.22 5.97 -

주: 평균 중요도는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8> FTA 국내 보완대책 분야별 중요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중요(5점)
중요(4점) 보통(3점)

중요하지 
않음(2점)

매우 
중요하지 
않음(1점)

무응답(0점)
평균 

필요성

FTA 이행현황
빈도 137 225 56 8 - 26 4.2 
비중 30.31 49.78 12.39 1.77 - 5.75 -

축산대책
빈도 95 226 83 8 3 37 4.0 
비중 21.02 50 18.36 1.77 0.66 8.19 -

원예대책
빈도 127 211 73 8 1 32 4.1 
비중 28.1 46.68 16.15 1.77 0.22 7.08 -

농업역량강화
빈도 194 170 56 4 1 27 4.3 
비중 42.92 37.61 12.39 0.88 0.22 5.97 -

신성장동력
빈도 166 193 53 8 2 30 4.2 
비중 36.73 42.7 11.73 1.77 0.44 6.64 -

우수사례
빈도 101 201 104 11 8 27 3.9 
비중 22.35 44.47 23.01 2.43 1.77 5.97 -

직접피해
빈도 183 179 51 7 - 32 4.3 
비중 40.49 39.6 11.28 1.55 - 7.08 -

주: 평균 필요성은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9> FTA 국내 보완대책 분야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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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FTA이행지원센터의 농업인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은 전체 응

답자의 18.6%에 그쳐 농업인 교육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FTA이행지원센터의 교육 참가자 모집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조사에 참여한 농업인은 FTA 국내 보완대책의 부류 중 농업인 역량강화와 

직접피해보전 제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음. 향후 교육 참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로, 교육내용 구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절반 이상의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인 교육에서 농촌진흥기관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농업인의 교육 참가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농업인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5 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개선 방안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문제점은 교육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 참가자의 관심도가 낮다는 점임. 또한 교육장소의 지

리적 범위가 광역시·도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교육 참가자의 이동거리가 과

도하다는 점도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임. 이 부분에서는 위에 제

시한 문제점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1.1. 개선 방안

1.1.1. 외부 교육과정과의 협업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외부기관

에서 수행하는 교육 사업에 일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교육 횟수와 참

가자 확대에 유리할 것임. 다만, 외부 교육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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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있음. 매해 12월

에서 3월 사이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내용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내용과 주요 농업정책

으로 구성됨.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체계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담당 인력의 교육으로

부터 시작됨. 농촌진흥청은 사업연도 전년 12월에 교육 담당 인력을 소집하

여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는 각 지역에서 농업인 대

상 교육 일정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함. 교육 대상자는 농업인, 신규 농업

인(귀농), 영농법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전국 156개 농업

기술센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규모가 큰 사업임. 교육 

참가자 수는 매년 30만 명 정도임. 

○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때 FTA이행지원

센터의 교육·홍보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교육 내용과 일정은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음. 교육 담당자는 농

촌진흥청의 집체 교육 내용과 지역의 현안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결정함. 

따라서 FTA이행지원센터의 교육·홍보 내용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포함

되기 위해서는 교육 담당자가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해야 하고, 

농업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함.

1.1.2. 교육·홍보 내용 조정

○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협업하기 위하여 그쪽 일정을 따라야 하며, 교육시간에 

제약이 있음. 이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조정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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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연구원 및 FTA이행지원센터 소개

- 특별히 교육 참가자의 관심을 끌 요소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됨. 현행 교

육·홍보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FTA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역할과 활용방안을 약간 소개하는 방식을 고려함. 

 

○ FTA 체결 및 이행현황

- 이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연혁과 FTA 국

가 소개, 2) 우리나라의 국제교역 현황과 FTA 국가와의 교역 동향, 3) 국

가별, 부류별,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4) 주요 FTA 국가별, 품목별 관세 

인하 동향

-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농업

인의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교육 내용을 대

폭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농가조사 결과 FTA 이행

현황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3.6%3로 나

타남. 

○ FTA 국내 보완대책

- FTA 국내 보완대책 부분은 1) 보완대책의 개요 및 연혁, 2) 보완대책 사

업군별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 3) 정책의 성격별 구분(농가의 신청에 의

해 지원되는 사업 강조 목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 FTA 국내 보완대책은 일반농정의 일부분으로 둘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

할 뿐 아니라 실익도 적음. 농업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그 사업이 어떤 정책 목표로 구분되는지에는 관심을 가

질 이유가 없음. 특히,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이 

종료된 이후 많은 국내 보완대책 사업이 일반농정으로 편입되어 시행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FTA 보완대책을 독립적으로 교육내용에 넣는 

3 5점 척도에서 매우 중요(필요)와 중요(필요)를 선택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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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의미가 없음.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는 농정시책에 대한 내용이 있

기 때문에 보완대책의 독립적 교육의 필요성이 낮음.

○ 직접피해보전 제도

- 교육내용은 1) 직접피해보전 제도의 개요, 2) 제도의 작동 원리, 3) 과거 

발동 사례로 구성됨. 

- 직접피해보전은 FTA 보완대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제도임. 교육 참가자가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

이는 내용이고, 직접피해보전을 위한 조사·분석 업무가 FTA이행지원센

터의 주요 업무임. 농업인 조사에서 직접피해보전 교육의 중요도 및 필

요도 질문에 매우 중요(필요)와 중요(필요) 응답의 합이 각각 83.3%와 

85.0%로 조사되어 높은 호응을 받음.

-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 참가

자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로 판단됨.

○ 보완대책 정책지원 우수사례

- 우수사례의 소개는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에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다만, 우수사례는 교육의 성격보다 홍보

의 성격이 더 강하고 강의형식으로 전달되기에는 부적당한 측면이 있음. 

농가조사 결과 우수사례 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각각 64.0%, 70.0%

로 부류별 중요도와 필요도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농업인의 

관심도가 낮게 조사되었음. 

-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강의 형식의 우수사례 전파보다는 홍보인쇄물을 

활용한 홍보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하여 정책지원 우

수사례 발굴과 홍보인쇄물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주력 품목 농업관측, 외부 강사의 교육

- 품목별 농업관측과 외부강사 교육은 순회 교육·홍보의 단조로움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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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계획된 부분임. 농업인에게 전달할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됨. 특히, 참가자 전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지역 주

력품목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없었음. 

1.2. 사업의 성과 측정

○ FTA이행지원센터가 직접 농업인을 접하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농업기술센터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FTA 교육·홍보의 실시여부

와 교육 참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의 집체교육 

시 FTA이행지원센터의 농업기술센터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평가와 

개선사항 등을 수집하여 향후 반영할 수 있음.

1.3. 기대효과

○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의 협업의 가장 큰 이익은 교육 대상자의 확대임. 그

간 지역 순회 교육·홍보 사업이 연간 5회 이루어지고, 강의당 참가자가 

30~4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연간 참가자 30만 명은 

획기적인 사업 확대임. 

○ 농업인 교육 공급량을 100으로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 비중이 88.1%(김사균 외 2016)를 차지함. 전국적으로 위치한 농업기술

센터의 수와 농업인의 접근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담당자가 FTA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

어 반복적으로 정보전달이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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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2.1. 개선방안

○ 이 부분에서 개선방안은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사업추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제시하려고 함. 다시 말해, 공모 사업의 근간은 유지하되 농업인 직접 교육·

홍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임. 

2.1.1. FTA 연관성 범위 확장

○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되

는데, 공모심사과정에서 FTA 연관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농업인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의 실적이 저조함. 현재 농업인 대상 교육에 적

용하는 FTA 연관성의 범위는 FTA 보완대책 전파와 FTA 활용 우수사례 홍

보 정도로 해석하고 있음. 

○ FTA 연관성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장하면 더 다양한 사업자의 접근이 이루

어지고, 농업인 교육이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전국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형식의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

공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농촌공모교육 사업은 

공모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과 형식이 동일

함. 따라서 FTA 연관성 범위의 확대가 기존 농업인 교육과 차별성을 약화

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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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 대상 

교육의 공모 신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1.2. 지원금 사용 제한 완화

○ FTA 분야 교육·홍보 사업의 예산 규정에 따르면 운영비,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음. 지원금을 전액 사업비로 사

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임.

○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생 모집 및 관리, 강사 섭외, 교육장 관

리 등을 전담할 인력을 필요로 함.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예를 들면, 인력구

성은 학장, 캠퍼스장, 주임교수, 과정장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에게 인건비 

및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특히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1.3. 교육과정의 규모

○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독

립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연중 상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그러

나, 교육생 모집과 FTA 관련(연관성 해석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내

용 발굴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FTA 농업인 교육을 전문기술 교육이 아닌 

교양 교육으로 보는 시각하에서는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함.

○ 충분한 교육 참가자와 교육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중 상시 교육

과정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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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교육 내용의 확보 규모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형태가 결정되어야 

함. 충분한 내용이 확보되면, 독립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이 연중 

운영되기에 부족하다면, 기존 농업인 교육과정에 종속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함. 

2.1.4. 시범사업 실시

○ 그간 공모 사업에서 농업인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어 사업공모 공고문을 공

개하고 사업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임. 적당한 사업자

가 없는 경우, 사업의 시행이 다음 분기로 연기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일

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사업자를 사전에 접촉하여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협의 진행 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능력 있는 사업자는 교육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고, 교육장을 섭외

할 수 있으며, 전문성 있는 강사를 동원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함. 

○ 농업계 대학은 교육 전문기관이고,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농업마이스터 과

정 등의 농업인 교육 과정의 운영 경험이 있음.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보유하고 있고, 대학 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자로 판단됨. 농업인 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전국에 위치한 

지역 거점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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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의 성과 측정

○ 교육 사업의 성과 측정은 교육생의 수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음. 농업인 교육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만족

도를 조사하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출석현황을 유지하면 사업의 성과 측

정의 기본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교육·홍보 사업자의 지원 조건으로 참석자 수와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면, 효율적으로 성과 측정 기본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만족도 

조사에 건의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교육·홍보 사업의 개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음. 

2.3. 기대효과

○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공모에서 농업인에 대한 직접 교육이 부족

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FTA에 대

한 농업인의 이해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홍보 사업의 목적

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FTA 농업인 교육 

사업에 농업인 직접 교육이 부족하다는 외부 지적도 해소할 수 있음. 





제6 장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가 발효

되어 있음.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서 시장 

확대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국제 경쟁력이 열위인 농업 분야는 수입 증가

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보완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보완대책에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

는데, 이는 FTA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와 보완대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 

○ FTA 농업인 교육·홍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과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FTA이행지원센터의 농업인 교육은 교육 대상의 범위가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

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도 적어 교육 

사업의 효율성이 낮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일회성 교육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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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직접 교육의 기회가 부족함.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은 FTA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 사업은 연간 5~6회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교육·홍보를 수행하는데, 

교육 참석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함.

- 2013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매년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18년까지 27회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1,200명이 

넘는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 교육내용은 FTA 추진현황 및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 FTA 피해보전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에 따라 외부강사의 특별 강연과 중요 품목 농업관

측을 추가하여 운영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농업인 교육·홍보 공모 사업은 2015년부터 시

행되고 있으며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함. 매년 약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홍보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

며, 2018년까지 4년간 47개(누적)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 선정된 사업자는 언론매체(23), 유관기관(8), 학술단체(4), 협회(3), 민간

기업(9)으로 이루어짐(누적 기준).

- 해당 기간 동안 행사 6건, 세미나 6건, 교육·홍보 38건, 컨설팅 3건의 사

업이 시행되었음. 

○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

어지는 체계를 가지며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의 88%를 공급하고 있음. 농업

인의 숙련도에 따라 예비농·고령농·신규농, 일반농, 전문농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 교육

은 일반농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인대학은 전문농을 대상으로 함.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연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으로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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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확산, 중요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농

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됨.

- 농업인대학은 지역의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장기 기술 교육을 통하여 전

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교육 기간은 6개월~1년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100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요구함.   

○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농업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개

설된 농업인 교육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가 타 교

육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따라서 FTA이행지원센터의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시행과정에서 농촌진흥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사업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정원을 통해 제공되는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고급 기

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됨.

- 2년간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강사와 현장 위

주의 수업을 통한 실습형 기술과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임.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도별 대학본부와 본부 산하 캠퍼스로 조직되어 있

음. 현재 9개의 대학 본부와 33개의 캠퍼스에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현재 개설된 전공은 식량작물(1), 원예(19), 특용작물(6), 축산(5), 친환경

(3)으로 총 34개 품목전공이 있음. 

○ 비농업 분야의 FTA 관련 교육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FTA 활

용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었음. 분야별로는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 사업의 4개 분야로 이

루어지며 세부지원 사업은 총 39개임. 세부지원 사업 중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사업은 6개가 있음. 

- 6개 지원사업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식품 FTA 특혜관세 



80

활용지원 사업, 현지화 지원 사업,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가 제공

하는 FTA 현장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관세청이 제공

하는 YES FTA 컨설팅, 중소기업벤처청이 제공하는 수출성공패키지로 

구성됨. 

○ 농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 비율은 75.9%이고, 수강 경험자의 연간 평

균 교육수강 시간은 42.1시간으로 조사됨. 교육과정별 수강 비율은 농축산물 

재배(사육) 관련 과정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업 경영 관련 

교육(18.7%), 유통 관련 교육(14.1%), 농촌 관광/체험 관련(10.7%) 순이었음.

○ FTA이행지원센터가 실시하는 FTA 보완대책 관련 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27.9%로 저조하였음. FTA 보완대책 중 농업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

는 농업인 역량강화와 직접피해보전 제도로 조사되었음. 또한 농업기술센

터는 농업인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되는 빈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 

농업인 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

육·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며 매년 30만 명

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임.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센터 교육담

당자를 소집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할 때 FTA이행지원센터가 FTA 교육·

홍보 관련 내용과 교재를 제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제안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의 개선 방안에 구체적으

로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사업 개선을 제약하는 요소의 개정과 사업

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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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교육 사업을 위하여 기존 교육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운용상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FTA 교육·홍보 사업에서 FTA 연관성을 확대 해석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공모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적합한 사업자를 사전 접촉하여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음. 





부    록 1

□ 미국의 농업 교육

1. 미국의 농업 교육 개요

○ 미국의 농업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무부(USDA)로 산하에 REE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와 REE의 산하기관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를 통해 농업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음. 

○ REE는 농무부 산하 기관으로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신설되었으며, 기

존의 CSREES(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의 기능을 대체함. 농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와 확산에 책임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다음의 기관을 관할하고 있음. 

- NIFA(National Institutes of Food and Agriculture): 연방정부의 농업 관련 

연구기금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임. 

-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과학기술 관련한 연구기관으로 100개 

이상의 지역 연구시설과 5개의 해외 연구시설로 구성됨. 식품의 영양·안

전·품질, 축산·방역, 자연자원·지속가능 농업, 식량생산·병해중 관리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음. 

-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경제와 사회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식

품, 농업, 환경,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책 이슈와 경제 전망을 담당함.

-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농업 관련 통계정보를 담

당하는 기관. 농업 전 분야의 통계를 다루며, 주요 통계로는 식품 생산 

및 공급, 농가의 구입 및 수취가격, 농업 노동력 및 임금, 농업재정, 화학 

투입재 사용량, 농업인구 통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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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학

ALABAMA Alabama A&M University, Normal 
Auburn University, Auburn 

Tuskegee University, Tuskegee 

ALASKA Ilisagvik College, Barrow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AMERICAN SAMOA AmericanSamoaCommunityCollege,PagoPago 
ARIZONA Diné College, Tsail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Tohono O’odham Community College, Sells 

ARKANSAS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University of Arkansas at Pine Bluff, Pine Bluff 

CALIFORNIA D-Q University, (Davis vici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Oakland as Headquarters, Oakland 

COLORADO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CONNECTICUT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DELAWARE Delaware State University, Dover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ISTRICT OF COLUMBIA UniversityoftheDistrictofColumbia, Washington 
FLORIDA Florida A&M University, Tallahassee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GEORGIA Fort Valley State University, Fort Valley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UAM University of Guam, Mangilao 
HAWAII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IDAHO University of Idaho, Moscow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NDIANA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OWA Iowa State University, Ames 
KANSAS Haskell Indian Nations University, Lawrence 

Kansas State University, Manhattan 

KENTUCKY Kentucky State University, Frankfort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2. 토지공여 대학의 대학 교육 확장

○ NIFA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방정부의 농업 관

련 연구기금을 분배, 관리하는 방법으로 농업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농업인 교육 기회는 NIFA와 파트너십을 맺은 112개 토지공여 대학

(land-grant university)의 대학 교육 확장(extension) 사업을 통해 제공됨. 

<부표 1> NIFA 파트너십 토지공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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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학

LOUISIANA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Rouge 

Southern University and A&M College, Baton Rouge 

MAINE University of Maine, Orono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Park 

University of MarylandEasternShore, PrincessAnne 

MASSACHUSETT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ICHIGAN Bay Mills Community College, Brimely 

KeweenawBayOjibwaCommunityCollege, Baraga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Saginaw Chippewa Tribal College, Mount Pleasant 

MICRONESIA College of Micronesia, Kolonia, Pohnpei 
MINNESOTA Fonddu Lac Tribal & Community College, Cloquet 

Leech Lake Tribal College, Cass Lak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WhiteEarthTribalandCommunityCollege, Mahnomen 

MISSISSIPPI Alcorn State University, Lorma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Starkville 

MISSOURI Lincoln University, Jefferson City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NTANA Blackfeet Community College, Browning 

Chief Dull Knife College, Lame Deer 

Aaniiih Nakoda College, Harlem 

Fort Peck Community College, Poplar 

Little Big Horn College, Crow Agency 

Montana State University, Bozeman 

Salish Kootenai College, Pablo 

Stone Child College, Box Elder 

NEBRASKA Little Priest Tribal College, Winnebago 
Nebraska Indian Community College, Winnebago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NEVADA University of Nevada, Reno 
NEW HAMPSHIR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MEXICO Navajo Technical University, Crownpoint 

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SanteFe 
New Mexico State University, Las Cruces 

Southwestern Indian Polytechnic Institute, Albuquerqu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Ithaca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 Greensboro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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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학

NORTH DAKOTA Nueta Hidatsa Sahnish College, NewTown 
Cankdeska Cikana Community College, Fort Totten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Fargo 

Sitting Bull College, Fort Yates 

Turtle Mountain Community College, Belcourt 

United Tribes Technical College, Bismarck 

NORTHERN MARIANAS Northern Marianas College, Saipan 
OHIO Central State University, Wilberforc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KLAHOMA College of the Muscogee Nation, Okmulgee 
Langston University, Langston 

Oklahoma State University, Stillwater 

OREGON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UERTO RICO University of Puerto Rico, Mayaguez 
RHODE ISLAND University of Rhode Island, Kingston 
SOUTH CAROLINA Clemson University, Clemson 

South Carolina State University, Orangeburg 

SOUTH DAKOTA Oglala Lakota College, Kyle 
SiTanka/Huron University, EagleButte 
Sinte Gleska University, Rosebud 
Sisseton Wahpeton Community College, Sisseton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Brookings 

TENNESSEE Tennessee State University, Nash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TEXAS Prairie View A&M University, Prairie View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UTAH Utah State University, Logan 
VERMONT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VIRGIN ISLANDS University of the Virgin Islands, St. Croix 
VIRGINIA Virginia Tech, Blacksburg 

Virginia State University, Petersburg 

WASHINGTON Northwest Indian College, Bellingham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ullman 

WEST VIRGINIA West Virgi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West Virginia University, Morgantown 

WISCONSIN College of Menominee Nation, Keshena 
Lac Courte Oreilles Ojibwa Community College, Hayward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YOMING University of Wyoming, Laramie, W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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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FA의 2018년 예산은 15억 8527만 달러로 이 중 연구·교육 부문에 8억 

9773만 달러, 대학 교육 확장 부문에 4억 8863만 달러가 배정되었음.4 예산의 

배분은 연구(교육)사업별 경쟁에 의하여 배분되지만, 예산의 일부는 지역 

배분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5에 따라 면적, 인구, 농업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

하여 배분됨(포뮬러 그랜트). 2018년 포뮬러 그랜트에 의해 배정된 예산은 

7억 7100만 달러로 NIFA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6

○ 주에 배정된 예산은 경쟁에 의한 배분과 포뮬러 그랜트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다양한 대학 교육 확장 사업이 진

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주도하는 대학 교육 확장

사업은 4H·가족, 농업·방제, 환경·자연자원, 식품·건강, 혁신·경제성장, 마

당·정원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주리 주립대학이 주도하는 대학 

교육 확장사업은 농업·환경, 기업·지역사회, 건강·안전, 어린이·가족의 주제

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3. 미주리 주립대 대학 교육 확장 사업

가. 법적 근거

○ 미주리 주립대의 대학 교육 확장 사업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음. 대학의 

교육과 과학적 연구의 실질적 혜택이 주민에게 전달되어 경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미주리 주립대는 1862년 Morrill 법에 의해 토지공여 대학으로 설립되었음. 

4 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2018-10-26-NIFA-Fact-Sheet.pdf

5 Smith-Lever 3, Hatch Act 등의 법률
6 https://nifa.usda.gov/resource/national-institute-food-and-agriculture-2017-annual-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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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토지가 미주리주에 공여되었고, 토지 판매금을 이용하여 대학

을 설립함. 토지공여 대학의 임무는 주민에게 농업, 가정학, 기계기술과 다

양한 실용적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 1890년 Morrill 법은 미주리주에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링컨(Lincoln)대학을 

설립하였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대학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 1887년 Hatch Act에 근거하여 토지공여 대학에 농업시험장을 설치함. 미주

리 주립대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고 실험농장의 농산물 생산을 지원함.

○ 1914년 Smith-Lever 법에 근거하여 협동 농업 대학 교육 확장 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 교육이 

학생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제공될 수 있게 함. 

나. 대학 교육 확장 사업 연혁

○ 시행 초기 대학 교육 확장 프로그램은 당시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함. 대학 교

육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물 생산량과 농산물의 다양성 증대를 유도하

고, 식품, 의복, 주거 개선을 통해 얻는 이점을 설명하고, 전력 협동조합 같

은 협력 작업을 통해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함.

○ 인구의 도시 이주가 진행되면서 미주리 주립대의 대학 교육 확장 프로그램

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방과 후 청소년 

리더십 교육, 식품 및 영양 관련 교육, 대화형 텔레비전을 통한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89

○ 1927년에 협동 대학 교육 확장 프로그램에 4-H가 포함되었음. 현재 5~19세 

인구의 1/5이 4-H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미주리 주립대의 청소년

개발을 위한 4-H 센터는 1,100개에 이르는 4-H 클럽, school enrichment 프

로그램, 동호회 활동, 컨퍼런스, 캠프 등을 통해 리더십, 시티즌십, 지역 봉

사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과학, 갈등해결, 직업준비, 전산학 등 60

개 주제에 관한 실습 프로젝트에 17,000명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 

○ 1955년 주 법령에 따라 카운티 대학 교육 확장 사업 위원회가 설립되어 대

학당국에 교육 수요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선출직, 임명직, 시

민대표로 구성된 1,600명 이상의 위원은 지역의 교육수요를 산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작업에 자원봉사하고 있음. 

○ 미주리 주립대는 1960년에 평생 교육과 대학 교육 확장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함. 이로 인하여 평생 교육의 많은 프로그램, 예를 들면 화재 구조훈련, 

법 집행 등의 프로그램은 미주리 주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 

○ 1972년 미주리 주립대와 링컨대는 대학 교육 확장을 통합하였는데, 두 토지

공여 대학 간 통합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임. 통합을 통해 영세농

가 지원과 흑인 청소년의 리더십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결과를 얻었음. 

다. 대학 교육 확장 사업 교육 프로그램

○ 미주리 주립대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92개(2018년 기준)로 이루어졌

으며, 주제별로 농업·환경(28), 사업·지역(20), 건강·안전(8), 청소년·가족

(36)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환경 주제의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음. 

- Annie’s Project: 유통, 사업계획, 작물과 가축 보험, 재무제표, 의사소통 

등 농업 관련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육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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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

농업·환경

Missouri Livestock Symposium
Garden Talk
Garden n’ Grow
Master Gardeners
Missouri Replacement Heifers
Missouri Fence Laws
Tomato Fest
Missouri Grown
Vegetable Tour
Mushroom Workshop
On-Farm Research a Tool for Producer to Fine Tune Management
Private Pesticide Applicator Training
Agriculture Lenders’ Seminar
Farm Income Tax School
Missouri Farm Leases
MU+NRCS Grasslands Project

<부표 2> 미주리 Adair 지역(county) 대학 교육 확장사업 프로그램, 2018

- Commercial Agriculture: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교육

이 실시됨. 농기업이 수익성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고 푸드시스

템을 경영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 

○ 미주리 주립대가 운영하는 114개의 카운티 사업소 중 하나인 Adair 카운티 

대학 교육 확장 사업소는 2018년 3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주제별로

는 농업·환경(16개 프로그램), 어린이·가족(12), 건강·안전(9)으로 구성됨. 

농업·환경 주제의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음.

- Missouri Grown: 지역에서 원예작물, 꿀, 육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

인을 대상으로 효율적 생산, 농장경영 기법, 소비자와의 관계, 마케팅 기

법을 교육함.

- Missouri Farm Lease: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점을 소개하여 교육 참

가자가 공정한 임대에 대한 공정한 이해를 갖도록 유도함. 이를 통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이윤창출을 도모하고 소유자-임차인 간 

소통을 통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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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

청소년·가족 

4-H
Family Nutrition Program
Nutrition Education Training
A Matter of Balance
4-H Camp
Small steps to Health and Wealth
Clever Kids
Taking Care of You
Building Strong Families
4-H Volunteer Development
Hatching Chicks in the Classromm: a 4-H School Enrichment Program
United Way: United We Can Make a Difference

건강·안전

Missouri University Conference Office
Fire & Rescue Training Institute
Law Enforcement Training Institute
Missouri Training Institute
MU Nursing Outreach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nd Physician Livelong Learning
Veterinary Medical Extension and Continuing Education
Labor Education

Adult Community Leadership

(계속)

 



① 남자 ② 여자

 나이는 _____________ 세 입니다. 
 영농경력은 ______________ 년 째 입니다. 

① 곡류/두류 ② 서류(감자,고구마) ③ 과일

④ 과채 ⑤ 채소 ⑥ 특용작물

① 한육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육계 ⑤ 산란계 ⑥ 기타 __________

부    록 2

□ 농업인 설문 조사표

■ 개인특성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2. 아래 사항에 기입해주세요. 

1-3. 주로 재배하는 품목이 속한 부류에 표시해주세요. 

  < 경종 >

 <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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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 ② 아니오

① 판매 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미만

④ 300~500만원 미만 ⑤ 500~1천만원 미만 ⑥ 1천~2천만원 미만

⑦ 2천~3천만원 미만 ⑧ 3천~5천만원 미만 ⑨ 5천~1억원 미만

⑩ 1억~2억원 미만 ⑪ 2억~5억원 미만 ⑫ 5억원 이상

① 예(☞ 문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 5번으로 이동)

① 농축산물 재배(사육) 관련 ② 농업 경영 관련 

③ 농축산물 유통 관련 ④ 농축산물 가공 관련 

⑤ 농기계 관련 ⑥ 농촌 관광/체험 관련 

⑦ 스마트팜 관련
 

⑧ 정부 농업정책 관련(☞ 문 2-3
번으로 이동)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의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 농업 교육 수강 경험

2.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농업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2-1.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농업 교육의 수강 시간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받은 농업 교육의 수강 시간은 _______ 시간/1년 입니다. 

2-2.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농업 교육의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2-3. 정부 농업정책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우, 농업 정책 중 FTA 보완대책과 

관련된 농업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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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마이스터대학 ② 농업인대학

③ 농업기술센터의 단기 교육 ④ 농업 관련 특강(1회성)

⑤ 온라인 교육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① 대학 ② 농촌진흥청

③ 농업기술원 ④ 농업기술센터

⑤ 농협 ⑥ 농업공공기관(AT, 농어촌공사 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우리나라는 15건의 FTA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기준 89개

의 보완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4조 4천억 원입니다. 

○ FTA 국내 보완대책의 범위는 

 - 축산 경쟁력 제고(27개 사업),

 -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14개 사업),

 -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20개 사업),

 - 신성장 동력 창출(26개 사업),

 - 직접피해보전(2개 사업)입니다. 

■ 교육형태

3. 귀하께서 받으신 농업 교육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3-1. 귀하께서 받으신 농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FTA 국내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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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저희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는 FTA 추진과 이행, 국내 

보완대책, 보완대책 우수사례, 직접 피해보전의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농업

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5-2.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FTA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5-3.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FTA 관련 교육에 참

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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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께서는 FTA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FTA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FTA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 등 FT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   

<축산 대책>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원예 대책>

원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

전문 농업인 육성, 고령/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등의 정책 내용입니다. 
    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입니다. 
    

<우수사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혜받은 농업인/단체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    

<직접 피해>

국내 보완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입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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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하지

않음

<FTA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FTA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 등 FT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   

<축산 대책>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원예 대책>

원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농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

전문 농업인 육성, 고령/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등의 정책 내용입니다. 
    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입니다. 
    

<우수사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혜받은 농업인/단체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    

<직접 피해>

국내 보완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입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   

7. FTA 관련 교육의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9

참고문헌

김규억. 2012. “FTA 시대 현직 농업인 교육 방안.”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김사균‧이한범‧이남수‧김광식‧김창수. 2016. 󰡔농업인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진흥청.

김성수‧김진모‧주대진. 2010.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농업연구와 지도체계 고찰.” 󰡔농촌

지도와 개발󰡕 17(4): 655-683.

김진모‧정철영‧나승일‧이찬. 2006. 󰡔농촌지도직공무원 계측교육체계 구축󰡕. 한국농업전문학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 󰡔EPIS World Trade and Policy Research: 미국 2012 

농업법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년 FTA 이행지원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3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4.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사업 2014년 

운영지침.

농촌진흥청. 2018. 2019년도 교육훈련 계획. 

농촌진흥청. 2016. 2017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농촌진흥청. 2015. 2016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마상진‧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이현근‧남기천. 2013.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농정포커스󰡕 

제6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한석호‧남경수‧정호연. 2015. “2014년 FTA 국내 보완대책 평가와 향후과제.” 󰡔농
정포커스󰡕 제11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귀희‧임정빈‧조강주‧신하은. 2018. 󰡔FTA 국내 보완대책 관리강화방안 연구󰡕.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8. FTA 지원사업 활용 자료.

송주호. 2012. “미국 농정개혁 평가.” 󰡔세계농업󰡕 제140호.

이주량‧어명근‧문한필‧이찬송‧박동배‧정기철‧강주연‧박은진‧양한주. 2014.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정책연구 2014-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승동. 2012. “미국의 농식품 연구개발 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43호.

정제영‧김왕준‧이찬‧김성기‧박주형‧정성수‧하연섭‧조윤직‧한유경‧남수경‧박상완‧정철영

‧마상진‧최수정‧선미숙‧장선희‧안세혁‧이아진‧장수연‧강혜원‧안지선‧추지윤‧서

유진‧임정훈. 2015. 󰡔농업 직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00

정철영. 2002. 󰡔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2 학

술 심포지엄 보고집. 

지성태‧이수환‧염경완‧박수연‧한석호. 2018.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농정포커스󰡕 제16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FTA 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인터넷 자료>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USDA. <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2018-10-26-NIFA-Fact-Sheet.pdf>.

USDA. <https://nifa.usda.gov/resource/national-institute-food-and-agriculture-2017-annual-report>.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제3장 
농업인 및 FTA 관련 교육 현황
	1. 농업인 교육
	2. 타 분야 FTA 교육
	3. 시사점

	제4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제5장 FTA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개선 방안

	1. FTA이행지원센터 자체 농업인 교육·홍보 사업
	2. FTA 분야 교육·홍보 공모 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1 미국의 농업 교육
	부 록 2 농업인 설문 조사표

	참고문헌



